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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김동현 기자 = NH투자증권은 30일 현대위아(011210)에 대해 "현대차그룹 외 고객 다변화 노력을 긍정적으로

평가한다. 지난해 기저효과에 의한 실적 턴어라운드는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"면서 "향후 열관리 사업 등 신규사업 성과가 가시

화되는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할 전망"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. 

조수홍 NH투자증권 연구원은 "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7983억원, 영업이익 2020억원을 기록했다. 매출액은 전년동

기대비 16.8%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15.2% 증가했다"고 밝혔다. 

세부적으로 "자동차부문의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6030억원, 4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.4%, 14% 감소

했고 기계부문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0.8% 감소한 1953억원, 영업적자 228억원을 기록했다"고 설명했다.  

조 연구원은 차량부품 사업 실적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중국사업 부진을 꼽았다. 

조 연구원은 "연말 완성차 재고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산동엔진법인 매출액은 약 2600억원(-25.4%)으로 감소했

고 지분법 평가적자도 120억원을 기록했다"며 "기계사업은 실적 부진이 지속됐는데 지난해 하반기 분기 평균 신규수주 금액

이 약 1400억원 수준에 그치는 등 올해도 매출성장 잠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"고 분석했다. 

그러면서 "현대위아는 사업구조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. 현대차그룹 외 신규수주 확보 등으로 영업 리스크는 이전대비

축소됐지만 추가적인 주가상승을 위해서는 신규사업 가시화 또는 향후 이익전망 가시성이 좀더 명확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

다"고 조언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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